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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부실한 것은

자주의 토대 확보 못한 탓”
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,

광복회 ‘이육사 상’ 수상 소감 밝혀

▲ 사진은 시상식 장면. 김원웅 광복회장(오른쪽)과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(왼쪽). 

□ 광복회(회장 김원웅)는 15일, 친일반민족 세력에 의한 엄혹했던 1970년대에 ‘민중

문학’ 정립에 기여한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(사진)에게 제2회 ‘이육사 상’ 시상했다. 



□ 이날 염무웅 선생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육사 시인의 <광야> 마지막 대목을 인용

하며 “우리는 8.15 해방이라 하고 광복 76주년을 말한다.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제

의 식민지강점상태로부터 얼마나 해방되고 광복된 나라인가를 묻는다면, 대답이 궁

할 수밖에 없다. 식민지체제의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정도에 불과한 것

아닌가 하는 의혹도 부인하기 어렵다”면서 “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남북통

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치르며 투쟁했음에도 이 나라의 민주

주의가 여전히 부실한 것은 바로 자주의 토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”이라

고 밝혔다.

□ 이에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“ 염 선생님께서는 많은 저서를 통해 민중이 역사의 

주인임을 선포하고 진정한 민족해방의 의미를 탐구하셨으며, 근래에는 겨레말큰사전남

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민족공동체 회복과 분단극복의 디딤돌을 

놓는 데도 큰 기여를 하셨다”고 ‘이육사 상’ 선정이유를 밝혔다. 

□ 한편 지난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(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)이자, 민족시인인 

이육사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‘이육사 상’을 제정하고, 해방 후 친일반민

족세력이 다시 미군정에 빌붙어 자행한 폭력에 저항한 제주4·3항쟁을 형상화한 현기

영 작가를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.  (끝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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